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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미술이 다양한 장

르를 넘나들면서 패션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패션 역시 다양한 예술화 전략을 통해 패션과 예

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패션과 현

대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 표현에 있

어 상호교환적 양상을 보인다. 현대미술의 입장에서 

패션이 가진 대중 친화적 특성은 홍보나 마케팅 측면

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 중 패션미디어는 직관적

인 시각 언어로 대중과 쉽게 소통한다는 점에서 현대

미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용이하

다. 현대미술가 Martine Gutierrez는 다양한 장르를 융

합한 작품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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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패션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Gutierrez의 

대표작 ｢Indigenous Woman｣은 패션매거진의 형식을 

차용한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Gutierrez는 국제적 예술

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Byun, 2020). 작품에는 작

가의 성별, 인종, 계급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미디어의 속성이 전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박탈(dispossession)’은 ｢Indigenous Woman｣에 나

타난 정체성 표현을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서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Judith Butler는 정치

적인 것에서의 수행성을 Athena Athanasiou와의 대화

를 통해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Butler and Athanasiou(2013)

는 자아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열려있는 관계적 개

념으로 인식하면서 타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 타자와

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연약한 타자에 대한 반성적 차

원의 박탈으로 타자와의 연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박탈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은 개인

의 정체성을 허물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Gutierrez의 작품 또한 주체적 존재와 타자와의 관계

성 및 유동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박

탈 개념과 맞닿아있다.

이처럼 패션미디어가 현대미술가의 작품에 활용되

고 현대미술 영역에서의 패션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현

대미술과 패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패션에서 현대미

술을 활용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데 럭셔리 패션 브

랜드가 현대미술재단을 소유하는 현상의 본질과 그 

목적을 분석하거나(Grassi et al., 2019), 패션 브랜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미술을 아트 

프린트로 활용한 사례를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Baek 

& Bae, 2017). 반면 현대미술의 영역에서 활용된 패션

과 패션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나아가 현대 예술연구에서 박탈 개념은 Kim(2018)

의 현대미술가 마를렌 뒤마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나 

Chung(2018)의 동시대 미술을 통한 ‘관용’의 증진 가

능성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활용되었다. 그리고 Gu-

tierrez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Fellah(2020)의 ｢In-

digenous Woman｣를 분석한 연구와 Byun(2020)의 디

지털 미디어아트에서의 인간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

구가 있으나 Gutierrez의 작품에 활용된 패션미디어적 

표현과 그에 따른 작가의 정체성 표현을 고찰한 연구

는 부족하다.

최근 Gutierrez를 비롯한 현대미술가들은 패션미디

어를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현대미술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현대미술

이 주목하는 패션미디어의 속성과 그 표현에 대한 심

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

아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열려 있는 관계적 개념으

로 인식하는 Butler and Athanasiou(2013)의 박탈 개념

으로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을 분

석하여 현대미술이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정체성 표현

이 가진 내재적 특성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정체성을 유형

별로 살펴본다. 둘째, 박탈 개념을 고찰하여 Gutierrez

의 대표작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

을 젠더, 인종, 계급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Indigenous Woman｣의 정체성 표현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표현된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패션미

디어에서의 정체성 표현에 관해 살펴보고 분석의 토

대가 될 박탈 개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위해 Gutierrez가 패션미디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 

｢Indigenous Woman｣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표지를 포함하여 작품에 실린 108개의 사진들

을 박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규범적 조건인 젠더, 인종, 계급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

한다. 분류된 작품들은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와 해석 

및 평가가 실린 서적, 논문, 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체성 표현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

의 영역에서 패션과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형식을 활

용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비평적 관점으

로 패션과 패션미디어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

아가 규제적 이상을 토대로 생성된다고 주장하는 박

탈 개념으로 작품을 해석하여 패션미디어의 규범적 

정체성 표현을 재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박탈(Dispossession) 개념에서의 정체성과 패

션미디어

그리스 판테이온 대학교에서 Butler와 Athanasiou

가 나눈 대담 속에서 도출된 ‘박탈‘은 토지 침해의 관



한국의류학회지 Vol. 47 No. 2, 2023

– 234 –

행 의미에서 시작된 용어이다. 식민주의적, 탈식민주

의적 정착민의 맥락에서 오인과 전유, 토착민 토지의 

점령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용어에 기초하지

만 Butler와 Athanasiou는 박탈을 ‘자발적인 소유의 

거부 또는 어떤 물질이나 상태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 

자체’로 정의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자본주

의적 서구의 근대성 논리에서 존재(being)는 소유(ha-

ving)와 존재론적으로 서로 포개어져 있다. 이로써 자

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소유하지 않은 박탈된 주체들

은 비존재(non-being)와 비소유(non-having)로서 존

재하고 사회적으로 할당된 처분 가능성(disposability)

이 높아진다.

Butler는 식민주의 시대의 토지 수탈을 예로 들며 박

탈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Gutierrez의 주요 작품인 ｢In-

digenous Woman｣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시각을 제시

한다. 현지인(autochthonous)은 땅에 속하거나 또는 지

상의 어떠한 장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유

럽에서는 이주민이 아닌 유럽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Butler & Athanasiou, 2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용어가 토착민(indigenous)과 혼용되기도 하

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데에 있다. 현지인은 토

착민이 가진 땅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소유권

이 박탈된 땅에 억류한다. 나아가 Athanasiou에 따르

면 소유권은 토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인종과 젠

더와도 관련이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

고 소유권은 특정 인종과 젠더 등의 필요조건이 부합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곧, 온전한 문명화된 인간

이라는 주체를 의미하는 백인 남성이라는 선결 조건

을 갖추어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Butler와 

Athanasiou는 식민주의적 박탈로부터 인종주의적 박

탈과 젠더 및 성적 박탈 등을 중심으로 박탈 개념을 확

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든 주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관을 선별적

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박탈의 역동을 통해 자아

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정관념을 소유하기로 결정하면

서 박탈당한 자의 위치에 놓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고정관념을 소유하기를 거부하면서 능동적으로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주체로서의 자리를 점하게 된다. 자

아는 타자를 통해서만 창조되는 것으로 누구를 이해 

가능한 주체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제적 성격

의 이상(理想)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생사

의 투쟁마저도 상호 인정에 의해 구축됨에 따라 박탈

당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이미 만연해 있는 규범적 인

정의 구조에 편입되려는 경향이 생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권력은 이윤 창출이라는 명목 하

에 억압적이고 예속적인 힘을 사용하면서 주체들에게 

소유권의 소유, 상품 물신주의 혹은 소비를 통한 기쁨

이라는 소위 ‘좋은 삶’의 환상과 진리를 심어주고 있다

(Butler & Athanasiou, 2013). 이로써 자기 삶의 형태를 

스스로 형성해내는 양상을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열망

들을 생산해내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좌절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권력은 강화된다. 패션미디어는 제공하는 

신화적 환상 또한 권력의 주체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열망의 생산과 통제로 강

화하는 권력이라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션미디어는 여성을 남성적 시선으로 자신과 다

른 여성을 바라보도록 장려한다(Davis, 1997). 남성적 

시선으로 그려진 신체적 속성과 섹슈얼리티를 강조하

는 헤게모니적 여성성은 여성을 통제 가능한 수동적 

성적 대상으로 구성하여 고정관념을 소유한 박탈당한 

자의 위치에 둔다. 한편 백인 모델이 지배적인 패션매

거진에 등장한 유일한 흑인 모델을 본 흑인 여성들은 

그와 유사하게 소외되고 무시되는 자신을 연상시켜 

사회적 비교와 배제의 감정이 활성화된다(Austin, 

1992). 이에 ‘우리’와 ‘그들’의 사회적 범주가 생성되

고 박탈당한 타자와 능동적 주체의 구도로 사회적 정

체성이 생성된다.

Athanasiou는 이러한 억압적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박탈당한 이들을 물화(reification)의 대상으로 삼지 않

고 그들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초대하여 그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반응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상

업성과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는 패션미디어에서

도 박탈당한 이들의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패션미디어가 박탈당한 이들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재생산하거나 타자화하여 스

펙터클이나 구경거리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 정체성과 패션미디어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독

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정체성은 나이, 민족, 

인종, 성,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과 관

련되어 있다. Athanasiou는 자아를 생성하거나 파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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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재생성하는 것은 타자를 통하여 타자의 힘

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즉,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 가능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아의 주권적 위치는 타

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와

의 관계 맺음에서 사회적으로 인간 주체의 생존이 결

정되고 인정과 배제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Athanasiou는 인정을 젠더나 성별, 인종, 계급

과 같은 규율적이고 규범적인 조건들에 의해 주체를 

인간이라는 존재로 담론적으로 생산해내는 하나의 기

제라고 설명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Voltaire(1989)는 역사적으로 인종, 계급, 성에서 배제

의 체계가 서로 닮아 있으며 한 배제의 체계에서 다른 

배제의 체계로 쉽게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즉, 개인의 정체성의 형성을 규제하는 규범적 조건

인 젠더 및 성, 인종, 계급은 그 근본적 의존성으로 주

체의 자율성에 손상을 가하며,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박탈시키고 당하게 하는 배제의 체계는 그 규범적 조

건 사이에서 확산되는 상호교차적 성격을 가진다.

복식은 정체성의 표현에서 사회적 차이를 구체화하

고 가시화하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Breward, 

1998). 복식을 통해 나타나는 패션 또한 규범적 조건들

에 순응하거나 거부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주체로서

의 인정과 배제를 수반하는 정체성 표현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체성은 단순히 문화의 원천이 

아니라 문화의 결과, 즉 문화적 효과이고, 문화 생산의 

기본 요소인 언어는 정체성 생성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Bucholtz & Hall, 2005). 요컨대 문화의 결과로서

의 정체성은 문화의 기본 요소인 언어에 기초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시각 언어와 문자 언어로 문화를 생산하는 패션미

디어도 그것이 구축한 문화의 결과로 독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페미니즘 담론에 의하면 

패션매거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여성을 제한하는 억압이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몸과 외모에 관한 스타일, 그리고 문화형성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션매거진은 라이프스타일 저

널리즘 미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체성이 생산에서 소

비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소비의 패턴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

고, 공통된 라이프스타일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통

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Twigg, 2018).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체성은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소비를 장려하는 패션매거진에서 제시하는 이

미지와 텍스트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규범과 관습을 

전달하여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한

다. 그 결과로 독자들은 패션매거진이 전달하는 규범

과 관습을 수용하여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정체성

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thanasiou와 

Butler가 박탈 개념을 설명하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

는 젠더 및 성, 인종, 계급의 세 가지 규범적 조건에 주목

하여 패션미디어와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패션미디어는 자본주의적 소비 이데올로기

를 강화하기 위한 여성성을 형성하고 심미적 기준을 

제시하여 여성이 규범적 미적 기준을 따르도록 독려

한다. Talbot(1995)은 대중매체가 여성이 ‘소비에 기반

한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장려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 독자층이 여성인 패

션매거진이 여성의 정체성과 그 관계를 형성하는 사

회적 관행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그 관

행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적극

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체성

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패션미디어는 백인 중심의 사회적 이상을 생

성할 뿐만 아니라 비백인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

하고 재생산하여 인종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서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의 포용에 상당한 진

전이 있었지만 패션은 수십 년 동안 다양성 부족의 문제

를 가지고 있었다. 패션 저널리스트 Rivas(2021)는 패

션매거진의 표지에 흑인 및 유색인종 모델의 등장이 

증가했지만 패션에서의 다양성은 갈 길이 멀다는 사

실을 지적했다. 또한 Reddy-Best et al.(2018)은 패션매

거진에는 유색인종을 과소평가하는 표현이 이어져왔

으며, 근소하게 변화하였지만 종종 고정관념적인 방

식으로 여성을 표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패

션미디어는 백인 모델을 유색인종 모델보다 많이 기

용하고 있으며, 과소평가되고 고정관념적인 유색인

종과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셋째, 패션미디어는 독자가 속한 실질적 사회계급

의 위치와 상관없이 패션미디어가 제안하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포장된 의류를 구매하고 착용한다면 상류

층에 속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Barthes(2009/ 

1972)는 패션매거진 엘르(Elle)를 ‘신화학의 진정한 

보고’라고 언급하면서 엘르가 환상적이고 장식적인 

요리 사진으로 저소득층 독자들에게 환상만을 심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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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점을 지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션매거진

은 의복이 가진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하이패션 의류

를 착용한 모델이 표현하는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로써 소비자들의 계급상승 욕

구를 자극하여 의류의 구매를 이끌어 낸다. 한편 패션

미디어는 의복의 상징체계를 통해 계급상승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계급의식과 그에 따른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Kondo(1999)에 따르

면 식민지 내 계급과 민족성의 재배치로 말미암은 식

민화와 자본화 과정은 물질적 형태로서의 의복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서구의 의복은 문명과 개

화를 나타내고 토착민의 의복은 야만으로 계층화되어 

착용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II. Martine Gutierrez의패션미디어

작품 ｢Indigenous Woman｣에

나타난정체성표현

Martine Gutierrez는 미국의 비주얼 및 퍼포먼스 아

티스트로 정체성의 형성과 표현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유명하다. Gutierrez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 구성

원이자 자아의 표현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다소 무거

운 주제를 다루지만 대중에게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

운 표현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2018년에 발표한 

대표작 ｢Indigenous Woman｣은 패션매거진의 형식으

로 124페이지에 달하는 광고 캠페인과 패션 에디토리

얼을 싣고 있으며, 완전한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

진 촬영, 모델, 스타일링, 제품 및 그래픽 디자인 등을 

모두 직접 했다(Sheets, 2021). 이로써 Gutierrez는 젠

더, 인종, 계급 및 국적 등의 경계를 허물어 이분법적이

고 대립적 사고의 선형적 틀을 거부하고, 대중적 패션

과 현대미술을 결합하여 권위적인 미술 문화에 도전

하였다. 본 연구는 Butler와 Athanasiou의 박탈 개념을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범적 조건에서 

세 가지 정체성 유형인 젠더 및 성 정체성, 인종 정체성, 

계급 정체성을 도출하였으며, ｢Indigenous Woman｣에 

실린 108개의 사진 중 박탈 개념을 적용하여 심층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패션미디어를 활

용한 정체성 표현 경향을 분석하였다.

 

1. 젠더 및 성 정체성

Butler(2011)는 젠더 정체성을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의 정체성은 행

함(doing)이라는 수행성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회

적 규범과 관습의 실천으로 표현되고 구성된다. 즉, 젠

더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성

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남근의 소유와 비소유라는 

규범화된 이분법적 성별 체계는 해체되며, 고유하거

나 생득적인 속성들에 기반을 둔 성의 분류가 아니라 

수행적인 실천을 통해 다양한 성별화된 육체를 상상

할 수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트랜스젠더 예술가인 Gutierrez는 자신의 젠더 정

체성을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Fig. 1)

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혼재한 이미지로 표현한

다.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의 전통의상을 착용한 작가

는 패션미디어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사이즈로 

마치 패션 화보에 등장하는 모델과 같이 포즈를 취하

고 있다. 그러나 젖혀진 상의의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작가의 가슴은 남성의 것으로 양성을 모두 가진 신체 

이미지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시된 이미지 사

이에서 충돌을 표현한다(Byun, 2020). 

Athanasiou는 트랜스젠더는 고전적인 인정(recog-

nition)의 변증법을 전제로 소유함과 소유하지 않음 

사이의 확실한 구분을 유보한다고 하였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영화 스트렐라(Strella)를 

예를 들며 이성애의 규범적 확실성을 거부하는 것으

로 주인공은 주인공의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다고 설명했다. Gutierrez 또한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논바이너리

(non- binary) 트랜스 여성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여성

인지, 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

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

다(Sheets, 2021). 이러한 측면에서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를 살펴보면 Gutierrez는 여성과 

남성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는 모호한 이미지로 규

범적인 성의 분류를 거부하고 사회와 타인이 아닌 자

신의 인정을 통해 젠더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체적 모

습을 보인다. 

반면 Gutierrez는 패션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여성의 신체미를 구현하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트랜스

젠더 정체성을 드러낸다. ｢Body En Thrall｣(Fig. 2)에서 

작가는 비키니 속에 여성의 가슴을 대체하는 멜론을 

채웠다. 이로써 Gutierrez는 패션매거진 속 이상적 이미

지를 구현하여 수행적 실천으로서의 젠더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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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클리브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큐레이터 나디아 리베라 펠라(Nadiah Rivera Fel-

lah)는 ｢Indigenous Woman｣ 속 메이크업, 소품 및 의상

들이 젠더의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활용되어 정체성의 

수행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평가하였다(Fellah, 

2020).     

한편 ｢Body En Thrall｣ 시리즈의 사진들은 대부분 

노출된 신체로 Gutierrez의 젠더 및 성 정체성을 드러

내고 있다. Athanasiou는 자유주의가 여성과 퀴어의 

육체를 탈정치화하며, 그들에게서 투쟁과 이의의 역

사를 박탈하고 그것으로 여성과 퀴어를 관리하기 용

이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도구화하여 현실 정치 속

의 매커니즘으로 포섭하려 한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따라서 자유주의가 베푸는 온정주

의적 관용에 의해 벗은 몸의 여성과 게이들은 서구식 

해방의 아이콘이 되고, 이는 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기

존의 규범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에 동원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패션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 주

권의 표현인 벗은 몸과 진보된 성적 권리의 표현인 퀴

어 이미지는 상품화되어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Gutierrez는 패션, 영화와 광고 등의 상업 이미지 

제작에서 엄선된 소수에게만 포용될 기회가 주어지고 

대부분 곧 수익화되는 것을 지적하였다(Karp-Evans, 

2019). 즉, 다양성의 상품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

각이 ｢Body En Thrall｣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이며, 작

품은 패션미디어가 소수자를 물화하여 이윤을 추구함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인종 정체성

역사적으로 피부색은 인종과 인종화 과정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Herring, 2002). 백색 피부

로 정의되는 아름다움은 교육, 소득, 권력 등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계층화의 요인으로 특히 여

성에게는 배우자의 지위 차원에서도 작용한다(Hun-

ter, 2002). Butler의 수행성 개념은 인종 정체성을 해석

하는 개념적 틀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Hall, 1996). Butler(2011)의 수행성 개념에서의 인

종 정체성은 인종에는 고정적 형상이나 원본이 부재

하며 각각의 인종 정체성 또한 구성되고 수행된 정체

성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착민 여성의 인종 정

체성은 소유권을 가진 주체들, 즉 인종과 젠더 등의 필

요조건을 갖춘 백인 남성이 주류인 사회가 그리는 고

정관념에 의해 구성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Gutierrez는 예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반영하

는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및 계급의 상호교차성을 

탐구하였다(Rosen, 2018). ｢Indigenous Woman｣에도 

작가의 성향이 반영되어 각 규범적 조건들이 단차원

적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아닌 복합적으로 혼재된 이

미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종 정체성

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들 또한 토착민 여성으

로서 젠더적·계급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를 미

국의 법학자 킴벨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의 상

호교차성 개념을 통해 살펴보면 토착민 여성이 경험하

는 고정관념과 차별은 백인 여성과 토착민 남성이 경

Fig. 1. Neo-indeo, mam sets are the breast.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32.

https://issuu.com

Fig. 2. Body en thrall.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112.

https://issu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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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토착민 

여성은 때때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한다(Crenshaw, 

1989). 이에 본 절은 인종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

지만 작품의 상호교차성으로 타 유형의 성격도 반영하

였다.

Athanasiou는 박탈당한 이들을 물화하지 않고 그들

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행동과 연대가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즉, 박

탈된 존재인 토착민은 물질적으로 소비되는 존재로 

그려져서는 안 되며, 타자에 대한 추상적인 일반론 및 

고정관념을 생성하는 물화를 넘어선 명명화와 이론화

가 요구된다. ｢White Wash｣(Fig. 3)는 광고 캠페인의 

형식으로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백인성과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도전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 

캠페인의 좌측 페이지에는 청소부로 분장한 Gutierrez

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우

측 페이지에는 White Wash라고 써진 욕실 타일 아래 

비누가 놓인 이미지가 있다. 비누 포장에는 “100% 순

수한 표백제. 향 무첨가. 문제없음. 때로는 흰색이 옳

기 때문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시오. 어린이, 동물, 천

연 자원, 토착 문화로부터 멀리 두시오. 접촉하는 모든 

것을 파괴함.”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빅토리아 시대 유럽 열강의 비누 회사들은 자사의 

비누 광고에 식민지 비백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광고 속 비누는 백인의 문명, 계몽, 청결이

라 표상이 되고 비누가 부재했던 토착민의 세계는 문

명이 부재된 야만의 세계가 되어 백인이 토착민을 개

화하는 선민의식을 드러낸다(Kim, 2017). 더욱이 비

누로 씻긴 흑인 아이의 피부가 밝아지는 당시의 광고

는 바디 로션을 사용한 흑인 여성이 상의를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현대의 도브(Dove) 광고 이미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Wootson, 2017).

Gutierrez는 작품 속 비누 포장지의 문구로 빅토리

아 시대 비누 광고의 인종차별적 논리와 그 유산에 도

전한다. 백색으로 강화된 백인성과 제국주의 이데올

로기가 어린이, 동물, 천연 자원, 토착문화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좌측 이미지 

속 청소하는 Gutierrez의 모습은 비누와 관련된 위생

과 청결을 담당하는 역할의 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박탈 개념에 따르면 식민주의적·탈식민주의적 정

착민의 맥락에서 토지의 점령, 오인과 전유를 정당화

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가정들이 동원되어 왔다(Butler 

& Athanasiou,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토착민은 인종

주의적 가정들에 의해 주체에 가해진 손상으로 박탈된 

상태, 즉 비소유와 비존재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토

착민의 역사와 문화는 야만으로 문명이 박탈된 상태가 

되며, 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던 토착

민은 백인성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이데올

로기에 의해 주체성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박탈을 

지탱하는 인종주의에 Gutierrez는 비누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이미지로 대항하고 있다.

한편 시각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신체적 차이로 나

뉘는 위계적 인종의 범주는 백인의 신체 특성에 인종

적 아름다움을 전형으로 삼아 헤게모니적인 백인 우

월주의를 강화했다(Camp, 2015). 이러한 인종과 피부

색에 점착된 사회적 태도와 가치를 전복시키기 위해 

1960년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Black is 

Beautiful” 운동을 시작하였다. 흑인의 신체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을 위한 이 운동은 비욘세(Beyoncé)의 앨범

이나 리한나(Rihanna)의 의류 브랜드 펜티(Fenty)의 

캠페인의 영감이 되어 최근까지도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Vermes, 2021).

｢Brown is Beautiful｣(Fig. 4)은 얼굴과 몸을 착색하

는 로션의 광고 캠페인으로 좌측 페이지의 제품 이미

지와 우측 페이지의 반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Gu-

tierrez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

듯이 “Black is Beautiful” 운동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

이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갈색 피부를 긍정하고 유색

인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

진 작품 속 인터뷰에서 Gutierrez는 어떻게 대중에게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권력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가

를 질문하면서 유색인종이 객관화되지 않고 노출되고 

인식될 수 있기 위해 자신만의 패션 매거진을 만들었

다고 하였다(Gutierrez, 2018).

Butler는 근대의 정체성 정치 체제 하의 정체성에서

의 인정이 정체성에 상처를 입힌 후 그것을 정치적인 

자기 표상으로 만드는데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처가 정체성의 선언과 전시로서 활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억압하는 사회적 · 경제적 조건들을 

극복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백인의 신체 특성이 아름다움의 규

범적 전형이 된 사회에서 유색인종이 스스로를 구축

하고자 한다면 유색인종이라는 꼬리표로 상처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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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자기 표상으로 전시하기보다 규범적 전형을 

극복하고 전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Gutierrez는 미백을 장려하는 대중매체인 패션미디

어의 형식으로 자신만의 매체를 만들어 유색인종의 

피부색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 갈색 피부

를 권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한다.

 

3. 계급 정체성  

Athanasiou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말미암은 

노동에 대한 폭력적 전유와 노동으로 육체가 소모되는 

것을 박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utler & Athanasiou, 

2013). Verhaeghe(2012)에 따르면 오늘날 신자유주의

는 자본이 통용되는 시장을 가장 우선하여 보호받게 

하며, 자본을 놓고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집단, 집

단 대 집단의 무한경쟁체제로 돌입된 사회 양태를 형

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개

인의 정체성을 매우 부정적 방향으로 형성시키며, 집단

적 패착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Verhaeghe, 2012).

계급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발적 노동력은 그 자발성이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교한 관리 및 통제의 체제 하에 놓여 있다

(Seol, 2004). Butler and Athanasiou(2013)는 신자유주

의적 자본주의에서 규범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탈

당한 주체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비존재와 비소유라는 

유일한 공간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처분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할당된 

처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사회적 · 경제적 삶이 목표하는 바와 효과가 처

분 가능성을 할당하는 비균질적 방식이라고 설명한

다. 이에 존재와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들과 비존재

와 비소유가 할당된 주체들 사이에 계급적 관계가 형

성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구조에서 토착민은 소유

한 땅을 박탈당하고 한때 그들의 것이었던 땅에서 억

류된 삶을 살아가면서 백인 현지인보다 정치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Athanasiou는 식민주의적 예속과 박탈이 화해라는 담

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화 및 정상화되고 규제됨

을 지적하면서 그 담론으로 인해 토착민은 소리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Butler & Athanasiou, 2013). 그리고 생존 수단으

로부터의 박탈은 토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

와 관련된 폭력이자 나아가 인식론적 폭력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백인 사회에서 토착민의 삶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문화유산으로 그려져 현대를 

살아가는 토착민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

고 현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박탈된 존재로 한정

시킨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Gutierrez의 아버지는 과테

말라 출신으로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의 뿌리를 가지

고 있다. ｢Neo-Indeo, Cakchiquel Calor｣(Fig. 5)에서 

Gutierrez는 아버지의 고향인 과테말라의 전통의상과 

함께 전통직물을 활용한 의복을 착용하고 화려한 액

세서리로 장식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이 작

품은 과테말라 마야 전통을 현대적인 컬렉션으로 탈

바꿈하여 매장된 유물이 아닌 현대의 살아있는 역사

를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Calderón, 2019). 작품을 

Fig. 3. White wash.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p. 12-13.

https://issuu.com

Fig. 4. Brown is beautiful.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p. 6-7.

https://issu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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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작가는 토착민과 그들의 문화는 언제든 고용하

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처분이나 폐기될 탈

주체화의 존재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

하여 토착민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나아가 Gutierrez의 작품은 패션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토착민의 장인정신에 대한 무시와 문화적 전

유에 대한 비판의 제기로도 볼 수 있다(Calderón, 2019). 

작품 속 인터뷰에서 Gutierrez는 현대 미술계에서 토착 

미술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토착 미술은 주요 행

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로 멧 갈라(Met Gala)가 끝

난 후 청소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비유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일부 디자이너들이 토착민의 전통 블라우스를 

전체 컬렉션의 영감으로 활용했지만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Gutierrez, 2018).   

작가의 지적처럼 하이패션이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하는 토착민의 문화는 상업화되어 이윤을 남기지

만 그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부재하며, 패션산업의 문

화적 전유는 패션 의류와 토착민의 전통 의상 사이에 

계층적 구조를 생산한다(Hoskins, 2014). 따라서 패션

미디어에서 화려하게 재현된 토착민과 그 문화는 고

가의 제품으로서 소비되는 반면 토착민의 수공예나 

장인정신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화려한 꽃과 구슬로 치장한 고대의 신의 

이미지가 표현된 ｢Demons, Tlazoteotl ‘Eater of Filth,’｣

(Fig. 6)에는 패션미디어에서 종종 묘사되는 토착민의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었다. 아즈텍

의 신인 틀라솔테오틀(Tlazolteotl)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진 신으로 작가의 젠더 정체성

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피부 전체를 황금색 보디 페인트

로 칠한 신의 형상에서 유럽 백인 침략자들이 황금을 

찾아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미

술 저널리스트 Scott(2018)은 스페인 정복자 Hernán 

Cortés가 아즈텍의 왕 Montezuma의 황금을 약탈한 역

사를 언급하면서 Gutierrez가 바디 페인트와 액세서리

를 활용한 작품으로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빼앗긴 것

들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Athanasiou는 유럽의 백인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의 

땅을 아무도 살지 않았던 무주지 혹은 황무지로 상상하

는 담론으로 토착민들을 이방인이자 노숙인과 같은 존

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Butler & Athanasiou, 2013). 

이에 토착민은 소속되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여 현지인에 비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

은 계층을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패션미디어를 포함

한 다수의 미디어가 문화적 전유를 통해 주입하는 토

착민에 대한 고정관념적 이미지는 토착민을 문화적 

유산으로 대상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

기 어렵게 만든다.

패션미디어 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 전반의 문화적 

전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대중에게 많은 비

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전유에 대한 지나

친 경계는 창작자의 자기검열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학습을 방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 전유가 아름다울 수 

Fig. 5. Neo-indeo, Cakchiquel calor.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25.

https://issuu.com

Fig. 6. Demons, Tlazoteotl ‘eater of filth’.

Adopted from RYAN LEE Gallery (2018). p. 92.

https://issu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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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Wang, 2019). 그러나 문화적 

전유로 만들어진 토착민의 이미지는 타인에게 고정관

념을 심어줌과 동시에 토착민에게도 고정관념에서 비

롯된 정체성 확립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Kim- 

Prieto et al., 2010). 따라서 패션미디어가 토착민과 그

의 문화나 전통을 활용할 때에는 토착민에 대한 존중

과 이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오늘날 패션과 현대미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표현에 있어서도 

상호교환적 양상을 보인다. 일부 현대미술가들은 패

션미디어의 대중친화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사회적 이

슈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미술가 Gutierrez 

역시 패션매거진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인종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utierrez의 대

표작 ｢Indigenous Woman｣을 Butler and Athanasiou 

(2013)의 박탈 개념으로 작가가 표현한 정체성을 유형

별로 분석하고, 현대미술이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특

성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정체성은 

패션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를 활용

하여 생득적 신체 부위의 소유에 권위를 부여하는 규

범을 거부하거나 수행적 실천적 젠더의 가능성을 강조

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둘째, 인종 정체성은 패션미

디어가 강화하는 백인성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저

항하고 자신만의 매체를 통해 규범적 전형을 극복하여 

자신의 유색인종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계급 정체성은 패션미디어의 토착민의 삶을 원

시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표현

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로 인해 생겨난 계층적 구조

와 문화적 전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나타난다.

패션미디어의 토착민과 그의 문화를 활용한 이미지

는 전통의 가치와 미적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패션매거진 형식에 대한 Gutierrez의 비

판적 전유는 패션미디어에서 정체성 자체가 상품화되

어 소비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는 현실을 지

적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고착화된 토착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현지인과의 계층적 차이를 대중적으로 친

숙한 패션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 직관적으로 드러내

고 있다. 박탈 개념에서 신자유주의 권력에 해당하는 

패션미디어는 이윤의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소유와 소

비를 통한 소위 좋은 삶에 대한 환상과 진리를 심어주

고 있다. 이러한 신화적 환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

력을 가진 자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패션미디어는 박탈당한 이들

과 그들의 문화를 활용할 때 그것을 스펙터클로 활용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존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가가 차용한 패션미디어의 형식

과 특성을 고찰하여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패션미디어

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패션미디어를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을 박탈 개념으로 

분석하여 패션미디어의 박탈된 이들의 표현 관행에 비

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편 본 연구는 특정한 현대미술가의 작품에 대한 분석

으로 연구대상의 범위가 좁다는 한계점을 가지는바 향

후 다양한 타 영역에서 다뤄진 패션미디어를 연구하여 

외부의 시선에서 그려진 패션미디어의 특성과 그 의미

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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